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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3. 9. 27.(수) 담당 도건 (010-9686-6068)

이재명 “강서에서 승리해야” 진교훈 “민주당 희망 찾겠다”
27일 오후 직접 통화… “내년 총선 전초전… 낮은 자세로 국민 섬겨야” 격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의 통화에서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고 격려했다. 진 후보는 “반드시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겠다”며 화답했다.

“현장에서 만난 강서구민들이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진 후보의 
안부 인사에 이 대표는 “강서구민들이 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강서구를 걱
정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저들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 민생실패,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 강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 선거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 중심에 진 후보가 있으니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달라”고 주문하고, 
“언제나 3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며 “저를 포함
해서 우리 당에서도 있는 방법을 다 찾을 테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강서구의 많은 민주당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들 힘내서 선거운동
에 임하고 있다”며 “강서구 민주당원 모두 원팀이 돼서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전
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에서 지방까지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응원이 처음보다 커지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진 후보는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고, 
이 대표는 “진교훈 파이팅, 강서구 파이팅”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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